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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강흠정 042-481-5879

사무관  유철종 042-481-5918

2019년 5월 24일(금)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특허심판원, 등록상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

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ㅇ 지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5년 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00여건(74%) 증가한 

수치다.

ㅇ 같은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

으로 조사됐다.

-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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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ㅇ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

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ㅇ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하는데, 상표로 선택

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최근 5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처리 현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유철종 사무관(☎ 042-481-59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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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종결 현황(‘14 ~ ‘18 )

□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불사용 취소 건수

□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현황

(단위: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취소심판청구 1,449 1,903 2,122 2,124 2,523 10,121

□ 상표등록취소심판 종결 및 불사용 취소 현황

(단위: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취소심판종결 1,396 1,537 1,666 2,618 1,864 9,081

불사용취소
인용심결

970 1,124 1,207 2,172 1,444 6,917


